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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역 없는 진상규명 실시하고, 대통령은 직접 책임져라

- 세월호 참사 49일째, 정부는 뭘 하고 있나 -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세월호 참사가 49일째를 맞았다. 다시 한 번 세월호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위로

받길 바란다. 그러나 지난 49일은 추모만으로 끝내기 어려운 시간이었다. 아직도 찾지 못한 실종자가 16명이고, 충격과

슬픔만으로도 힘겨운 유가족들은 국회로 거리로 나서며 진상규명을 호소하고 있다. 도대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단

말인가.

 
대통령은 최종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말했지만,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책임진다는 내용은 없이 뒤늦은 눈물로 국민

여론을 호도하려 했다. 고작 하는 일이라곤 무책임한 해경해체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었고, 관피아 척결을 소리 높여

약속했지만, 정작 대통령은 관피아 혐의자를 총리후보로 임명했다가 망신살을 자초했다.

 
이러한 한심한 권력을 보위하기 위해 하급 기관과 보수진영이 벌이는 일에도 반성과 책임이라곤 찾아보기 힘들다. 검

찰은 유가족을 사찰하는가 하면, 세모그룹 유병언과 숨박꼭질을 하며 국민의 눈길을 돌리기에 여념이 없다. 부실하고

편향된 정보로 전파를 도배해온 공영방송은 보도통제라는 치부를 드러내며 방송파행 사태를 초래했다.

 
지난 49일은 우리 사회를 지배해 온 논리와 세력들의 망측스러운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시간이었다. 국민들과 세월호

유가족들은 미개인에서 가난한 자식들이란 말까지 들어야 했으며, 교통사고에 불과한 일에 호들갑을 떨며 시국선언으

로 선동한다는 소리도 거침이 흘러나왔다. 희생자를 추모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촛불집회에선 수백 명이 연행됐고,

심지어 민주노총 사무총장을 구속시키는 공안탄압도 자행됐다.

 
저들은 아직도 ‘가만히 있으라’ 명령하며 자신의 통치기반을 유지하기에 급급하다. 지방선거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가

자 여당인 새누리당은 급기야 ‘도와달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섰다. 청와대 인근 1인 시위는 얼씬도 못하게 하

던 자들이 뻔뻔하기 그지없다. 무능으로 일관하고 국정조사에 딴지나 걸던 새누리당은 심판의 대상이지 동정의 대상이

아니다. 세월호 참사는 규제완화와 민영화,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웠던 제도와 시스템이 낳은 참사이다. 책임 있는 정치

세력이라면 서둘러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다른 삶의 방식을 제시해야 할 것이지, 지방선거에 골몰하여 동정표나 얻으려

는 꼼수를 부릴 입장이 아니다.

 
민주노총은 세월호의 참극과 교훈을 잊지 않을 것이다. 유가족들이 호소한 천만 서명에 조직적 힘을 보테며,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촉구할 것이다. 나아가 생명존엄의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13일 민중진영의 시국대회와 6월28일 민주노

총 총궐기로 일어설 것이며, 투쟁은 7월로 이어질 것이다. 민주노총은 착취와 생명 수탈의 체제의 최종 책임자인 박근

혜 대통령의 직접 책임을 끝가지 물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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